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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� 팬데믹으로� 그동안� 매주� 토요일마다�

비대면으로� 모여� 기도의� 제단을� 함께� 쌓았던�

BEE� 부산지부�식구들이�이제�한� 달에�한�번� 대면

모임으로�모이고�있습니다.

10월� 22일� 토요일은� 줌� 기도모임� 이후� 이영경�

집사님이�운영하는�가게� ‘바른연어’에서�만났습니다.�

그동안� BEE� 세미나에� 참여하면서� 받은� 은혜와�

하나님께� 붙들려� 승리한� 삶의� 간증을� 나누는� 등�

영적�성장한�모습으로�만나게�되어�더욱더�기쁨이�

가득한� 모임이었습니다.� 특별히� 이날� 장소를� 제공

하신� 이영경� 집사님은� 바쁜� 가게� 운영에도� 불구

하고�시간을� 구분하여� BEE� 세미나에� 참여하였고,�

세미나에서� 받은� 많은� 은혜를� 이야기해주셨습니다.�

BEE를�통해�말씀을�붙잡고�있었기에�사업장에서의�

많은�힘든�상황들을�이겨낼�수�있었고,� 어느�순간�

기도의� 지경이� 넓혀져� 있음에� 너무� 감사하다고�

하셨습니다.� 또한� 강병훈� 장로님은� 함께하니� 너무�

좋은� 시간이었고� 대면모임을� 통해� 많은� 유익이�

있고,� 서로를� 이해하는� 귀한� 시간이었다고� 하셨

습니다.

다음�대면모임은� 11월� 12일(토)� 수영로교회�경주�

베이스캠프에서�있을� 예정입니다.� 더� 많은� 분들과�

대면모임을�함께�할�수�있기를�기도합니다.

[신앙�에세이⑨�BEE�부산지부]

스물일곱번째 이야기

은혜와 축복의 자리

 백향희 집사

맑고� 화창한� 가을날� BEE� 식구인� 이영경�

집사님의� 사업장인� 지사동� ‘바른연어’에서� 부산�

BEE� 식구들이� 오랜만에� 오프라인� 만남을� 가졌

습니다.� 처음� 가보는� 곳이고� 집에서� 꽤� 먼� 거리

였지만,� 오고� 가는� 길에� 만난� 가을� 풍경과� 차�

안에서� 나누는� 이야기들이� 젊은� 시절� 친구들과�

여행�가는�것�같은�설렘을�느끼게�해�주었습니다.�

온라인�기도회와�세미나를�통해�자주�보는�얼굴들

이지만�오랜만에�직접�보니�너무�반가웠습니다.�

식사를� 하고� 차를� 마시며� 서로의�근황과� 선교를�

다녀온�이야기,� 자녀�이야기�등으로�이야기꽃을�

피웠습니다.� 일상을� 떠나� 이렇게� 보고� 싶은�

사람들을� 만나는� 것은� 정겹고� 행복한� 일입니다.�

하나님�안에서�비전을�공유할�수�있는�사람들의�

만남은�더욱�그렇습니다.�내년에�함께�단기�선교를�

다녀오자고� 계획한� 일은� 덤으로� 얻은� 선물� 같습

니다.�다음�만남이�벌써부터�기대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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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리�최경선� � 편집�최선]

�BEE� 소식

1.� 2022년� “일상을� 넘어� 푯대를� 향하여”� 일상에서�

말씀을� 실천하며� 각자에게� 주신� 사명을� 가지고�

푯대를�향하여�나아가는�BEE�가족을�축복합니다.�

� “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

 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(빌3:14).”

2.� 10월� 29일(토)� 청주,� OBA� 수련회!� 선교� 역사의�

현장으로�떠나는�수련회에� 참석하는�온비아�식구

들에게�은혜와�감동이�가득하길�기도합니다!�

3.� BEE� 토요� 기도모임� 예배를� 함께� 섬길� 팀원을�

모집합니다!� 기도� 테이블� 식구,� 순식구� 중에서�

BEE를� 하신� 분,� BEE를� 시작하고� 싶으신� 분,�

토요기도� 모임� 참석자� 중(예정� 포함)에서� 싱어,�

인도자�모집합니다.�  

 monotoon [모놀로그 in 바이블]

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

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

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!

출처 https://instagram.com/monotoon_kimsookyung

 이영경 집사�

BEE� 부산지부는�나에게�탯줄과�같습니다.� 끊을�

수�없는�하나님의�은혜가� BEE를�통해,�부산지부�

지체들을�통해�공급되기�때문입니다.


